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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– 3050  신문윤리강령 위반   

세계일보       발행인  정  희  택

주 문

  세계일보(segye.com) 2018년 1월 6일자「“이천씹팔년” “개년…” 이런 신년인

사 저만 불편한가요?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  1.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 『“이천씹팔년” “개년…” 이런 신년인사 저만 불편한가요?

  입력 : 2018-01-06 13:10:33  수정 : 2018-01-06 13:18:06

  “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, 제가 ‘행복하자’하면 ‘씹팔년아’하시면 

되겠습니다!”

  30대 직장인 A(여)씨는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직장선배의 이런 건배사를 듣고 

얼굴이 일그러졌다. 새해 첫 회식이기도 하고 사람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지만 내

심 불쾌감이 울컥 치밀었다고 한다. 하지만 괜히 나섰다가 ‘예민한 사람’으로 찍

힐 수도 있는 일. 그저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.

  A씨는 “여성비하적인 욕설을 여성 동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

보고 놀랐다”며 “물론 술자리라고 넘어갈 순 있지만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

다”라고 말했다.

 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여기저기 신년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언어유희와 욕설 사

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신년인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. 여성비하

의 의미를 담은 욕설과 동음이의어인 ‘십팔년’, 개의 해란 의미로 ‘개년’ 등을 쓰

는 식인데 이런 표현을 쓰기에 앞서 듣는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배려가 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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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하단 지적이다.

  6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와 포털 블로그 등에 ‘이천씹팔년’, ‘씹팔

년’이란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,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신년과 관

련해 이런 표현을 담은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. 이외에도 ‘개’를 비틀어 이용

한 인사말이나 유머글들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다. 이런 말장

난이 워낙 많다보니 ‘이런 십팔’이란 이름의 다이어리나 비슷한 욕설이 쓰인 엽서 

등 관련 제품들도 등장했다.

  이를 두고 젊은 세대의 재기발랄함, 유쾌한 감성이란 시선과 여성비하와 욕설에 

무감각해진 사회 분위기의 반영이란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. 이런 류의 농담을 즐기

는 사람들은 “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것”, “웃자고 한 말”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.

 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. 육십갑자상 ‘병신년(丙申年)’이었던 2016년 초에

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‘병신’과 여성을 비하하는 ‘년’을 이용한 신년인사가 쏟아졌

다. 당시 장애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‘병신년 농담 안 하기’ 등 자제 캠페인이 

벌어졌지만,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맞물려 ‘아듀 병신년’, 

‘병신년은 가라’ 등의 패러디가 양산되기도 했다.

  하지만 아무리 유머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욕설은 욕설. 듣는 사람에 따라선 

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. 사실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도 분위기를 망

치기 싫어 웃음으로 넘기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. 듣는 상대방이 별 말 없다고 해

서 ‘해도 괜찮은 것’이란 생각은 금물이란 얘기다. 더구나 여성에 대한 혐오가 사

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등 최근의 분위기 상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자

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지적이다.

 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“이런 류의 농담은 말하는 당사자만 재밌는 경우가 대부

분”이라며 “다른 좋은 인사말들도 많은 만큼 굳이 ‘무리수’를 던져 서로 얼굴 붉

히지 않았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이창수 기자 winterock@segye.com』

<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80106000650> 

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80106000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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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참고

<캡처시각 18. 1. 6. 15:37>

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  위 기사는 개띠 해인 2018년을 맞아 언어유희 삼아 “씹팔년” “개년” 등 여성

비하적이고 욕설이나 다름없는 표현이 난무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. 의도는 

좋으나 제목에 “씹팔년” “개년”을 그대로 쓴 것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는 행위

라 하지 않을 수 없다. 특히 ‘씹할(씹팔)’을, 욕설로 내뱉는 것과는 달리 문자로 

표기하면 그 저속성이 도드라진다.

  따라서 본문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해도 최소한 제목에는 ‘×’로 바꾸는 것이 ‘바

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선다’는 신문윤리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

할 것이다.

  특히 네이버 뉴스스탠드처럼 노출성이 높은 지면에 이러한 단어를 쓰면 어린

이·청소년층의 언어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.

 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「언론인의 품위」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

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- 4 -

12)

○ 적용 조항  

  신문윤리강령 제7조「언론인의 품위」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. 우리

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.

2018년 2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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